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 비동기 핵심망을 위한 위치 추적 서비스 표준화 동향 

 

비동기 광대역 코드 분할 접속(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 및 단말을 

위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표준화 단체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SAE(System Architecture Evolution)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핵심망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에 있다. 사실 3GPP가 비동기 광대역 코드 분할 접속 시스템으로 시스템 및 단말을 표준화 

하였으나 차세대 통신 시스템은 비동기 광대역 코드 분할 접속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이라는 새로운 액세스 기술을 근간으로 하

고 있으며 그 핵심망에 대한 표준화인 SAE의 경우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핵심망 구조를 채택하여 그 표준화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액세스 망 및 핵심망 구조가 전면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SAE라는 표준화 아이템 하에 표준

화가 진행 중인 차세대 비동기 핵심망(Evolved Packet System – EPS)에서 위치 추적 서비

스 제공을 위한 단말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제공할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그 현황을 본고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User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  

3GPP의 진화된 핵심망의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망 구조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User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User Plane

은 실제 사용자의 통화와 관련된 트래픽이나 무선 인터넷 사용 트래픽이 이동 하는 경로 및 

프로토콜들의 집합으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트래픽 외 사용자 단말의 통신 지원을 위한 

시그널링 등과 관련된 경로 및 프로토콜의 집합인 Control Plane과 대비된다. 3GPP의 진화

된 핵심망의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망 구조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 User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User Plane기반 위치 추적 방법인 

OMA(Open Mobile Alliance)의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방법이 인터넷 프로토콜

에 기반한 위치 계산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GPP의 진화된 핵심망의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망 구조이므로 SUPL이 가장 적합한 위치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Control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 

User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인 OMA SUPL이 3GPP의 차세대 핵심망 구조에 가장 

적합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Control Plane을 사용하거나 혹은 두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3GPP 표준 기반의 이동 통신 단말에는 SIM(Subscription Identity Module)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 재난 시에 긴급 재난 구호를 위해 특별히 할당된 번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911) SIM이 없이도 통화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OMA 기반의 SUPL은 이런 경



우를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별도의 위치 계산 방법이 필요한

데 이 방법은 Control Plane 방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다.  

아울러 User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을 개발하고 싶지 않은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두 방법을 병행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Control Plane에 기반한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며 특히 GPS 신호 수신을 통해 단말에서 직접 위치를 계산하는 단말 

기반의 위치 계산 방법 외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여러 노드들 간의 시그널링을 통해 위치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ontrol 

Plane에 기반한 위치 계산 방법이 해당 경우에는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번에 많은 수의 단말의 위치를 대량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정확한 위치 보다는 현재 위치해 있는 셀의 위치 정도의 정확도를 요구한다고 할 경우에도 

User Plane 보다는 Control Plane이 더 신속하게 해당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진화된 핵심망에서 Control Plane을 이용한 위치 추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이 

필요하며 해당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인 표준화 시작 전에 feasibility study를 통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2008년 4월 개최된 3GPP SA WG2 64차 회의에서는 해당 

study를 본격적인 표준화 아이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우선 현재 아직 마

무리가 되지 못한 주요 SAE 표준화 아이템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논의는 추후 있을 회의에

서 더 논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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